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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술심리상담사(2급) 작업일지 

날 짜 2023년     6월     19일 (     월요일)  회  기           6회기

주 제
알프레드 아들러(Alfred Adler)의 개인심리학과 자

기 고찰
기록자 이우연

목 표
타인의 시선에 대한 객관화를 통해 ‘사회적 자아’를 찾고,  개인의 내면적 측면 및 개별

적 특성을 발견함으로써 ‘개인적 자아’를 고찰하기.

매 체  종이 가면, 물감 도구, 꾸미기 재료(비즈, 모루), 목공풀, 매직

진행과정

(Process 

Recording)

* 내가 보는 나, 남이 보는 나
1.가면의 앞쪽에 남이 보는 나의 모습을 꾸민다.
2.가면의 안쪽에 내가보는 나의 모습을 꾸민다.
3.나에 대해 대변하는 시간을 갖는다.

활동

작품

        

감상

및 

평가

*남이 보는 나
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‘사회적 자아’는 어떤 모습일까? 사회적인 역할과 외부 세계와의 상
호작용을 위해 개인이 형성하는 가장 외부적인 측면은 다소 방어적이고 한편으로는 상대방
에게 열려있는 자아라고 생각합니다. 가능한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노란색이
나 핑크색의 화사한 색깔은 메인 색깔로 칠했습니다. 얼굴 아래 턱부분은 살색을 칠했는데 
그 이유는 외형적인 모습에서 남들과 비슷하게 보이려는 측면이 있어서 살색으로 나타내었
습니다. 사회적인 얼굴도 하나가 아니고 다양한 얼굴이 있기 때문에 한 얼굴에 여러 가지 
모습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눈 주위를 미묘하게 다른 톤으로 칠하고 한 쪽 눈은 
화장을 한 느낌의 속눈썹을 그려줌으로써 외부와 대면했을 때 좀 더 정장을 차려입은 듯한 
정돈된 느낌의 나를 표현하였습니다.
*내가 보는 나
47살에 나는 요시타케 신스케의 ‘이게 정말 나일까?’에서처럼 내 안에는 아기 때부터의 내
가 모두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어린 시절 좋아했던 상아색들이 나의 어린 시절이고 그 
위에 크고 작은 보라색들은 성장하고 있는 나를 상징한다. 여러 개의 보라색의 덩어리는 아
직도 하고 싶은 것이 많은 나의 크고 작은 욕구들입니다.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연결
되고 조화롭게 보이기 위해 톤들을 맞추었습니다. 눈 주위의 속눈썹들을 바깥에 있는 나의 
모습과 비슷한 형태를 하고 습니다. 그 이유는 사회적 자아와 내면 안에 있는 자아도 공통
점이 있고 서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눈 주위의 안과 밖을 비슷할 색깔과 모
양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.


